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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궤적의 하위 유형을 규명하고, 머신
러닝을 활용하여 행복감 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아동패널조사(KCPS) 12-15차 자료(초5-중2)를 활용하여 잠재계층성장
분석을 실시하여 행복감 변화 궤적 유형을 도출하였다. 기저선 시점의 개인, 가족, 

또래, 환경 및 미래인식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행복감 궤적 집단을 예측하는 머신러
닝 모델들을 구축·비교하였으며, 최적 모델에 대해서 SHAP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감 변화 궤적은 고수준-완만감소형, 중간수준-평균감소형, 저수준-

빠른감소형의 세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머신러닝 모델 중에서는 랜덤포레스트가 가
장 안정적인 예측성능을 보였으며,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다차원적 요인이 행복
감 궤적 분류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전반적 행복
감 변화가 서로 다른 수준과 감소속도를 지닌 잠재집단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으며,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개인, 가족, 또래, 환경 및 미래 관련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는 행복감 변화 궤적을 유연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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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초기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사회적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며 
행복감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이라도 행복감이 변화하
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감 변화 궤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해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한국아동패널조사(KCPS) 12-15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기 청소년
의 행복감 변화는 ‘고수준-완만감소형(27.1%)’, ‘중간수준-평균감소형(59.4%), ’저수준-빠른 
감소형(14.1%)의 세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음부터 행복감이 낮은 아이들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머신러닝 모델 중 랜덤포레스트가 가장 안정적인 예측 성능을 보였
으며, 개인의 성격과 문제행동, 또래 및 이성관계, 부모의 정신건강과 사회경제적 자원 등이 
행복감 궤적 유형을 복합적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안정적인 성격특성보다 ‘미래희망 모습’과 
‘미래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저수준-빠른 감소형’은 장기적 적응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 선별검사가 우울·불안 등 병리적 증상뿐 아니라 행복감 저하도 함께 주목하는 예방적 
접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
록 돕는 자아탐색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
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http://dx.doi.org/10.15709/hswr.2026.46.2.329



보건사회연구 46(2), 2026, 329-349

330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 고찰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 수준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2025년 유니세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 웰빙 수준이 27위로, 거의 최하
위권을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20년도와 비교하여서도 6계단 하락한 것으로 보고된다(UNICEF Innocenti, 

2025).

아동·청소년기의 행복은 건강한 성인기 발달의 핵심 토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기
의 주관적 웰빙은 성인기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었으며(Marquez et al., 

2024),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취, 자존감, 자기효능감, 가족 및 또래관계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
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roctor et al., 2009; Suldo et al., 2011). 더 나아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환경적 스트레스와 위험행동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Proctor et al., 2009). 

이론적으로 행복감, 삶의 만족도, 주관적 안녕은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이들 지표가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는 상위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Diener, 1984). 또한 선행연구들
은 아동·청소년기의 행복 및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증진이 공통적으로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심리·사
회적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바탕이 됨을 시사하였다(Marquez et al., 2024; Proctor et al., 2009).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발달 단계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변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연령 범위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내 
법령과 국제기구의 정의를 종합할 때 대체로 만 10세 전후를 기점으로 청소년기가 시작된다고 보고된다(청소년기
본법 제3조 제1호, 2025; 청소년보호법, 2025; 청소년복지지원법, 2025; World Health Organization, n.d.).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초기 청소년기로 정의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초기 청소년기에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감소
하는 경향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isegger et al., 2005; Goldbeck et al., 2007; Proctor et al., 2009). 

Goldbeck 등(2007)은 이러한 감소의 원인으로 신경생물학적 변화, 발달 단계의 전환에 따른 심리사회적 도전, 

그리고 가족 관계 만족도의 감소 등을 제시하였다. 즉, 초기 청소년기에는 심리, 생물, 사회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기 쉬운 발달적 특성을 지닌다. 

초기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신경생물학적 변화는 바로 사춘기인데, Kretzer 

외(2024)는 사춘기를 뇌의 재조직과 호르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민감한 발달 시기로 규정하였으며, 이 시기에 
정신건강 문제가 발현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 시기 정서와 보상을 처리하는 변연계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자기조절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상대적으로 늦게 성숙하는 비동기적 발달 
양상을 보인다(Kretzer, 2024). 이와 함께 사춘기 호르몬 역시 이러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남아의 경우 
테스토스테론이 공격성 및 규칙위반 행동과 관련되며, 여아의 경우 에스트라디올이 우울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Luo et al., 2024). 즉, 초기 청소년기는 호르몬의 변화와 뇌 발달이 상호작용하며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이는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가중되는 학업적 부담과 사회적 기대감 또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Babarović et al., 2025).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24)에 따르면, 9-17세 아동·청소년의 주요 스트
레스 요인은 숙제와 시험이 64.3%로 1위, 성적이 34%로 2위를 차지하는 등 학업 스트레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 또는 학업 관련 요소가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 저하의 주요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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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목된 것과 일맥상통한다(모상현, 이중섭, 2012; 서경현, 2016; 손선옥, 2019; 이의빈, 김진원, 2022). 또한 
인지 발달에 따라 자신과 타인을 비교·평가하는 기준이 변화하면서 삶을 보다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점 역시 
초기 청소년기 행복감 저하의 중요한 맥락으로 제시되고 있다(Babarović et al., 2025). 이처럼 초기 청소년기는 
행복감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는 취약한 시기로, 이 시기의 행복 변화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행복감 예측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
구들은 개인적 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실행기능 등), 가족 요인(부모와의 관계, 양육태도), 또래 및 학교 
요인(대인관계, 학업 및 교사관계) 등이 행복과 유의미하게 관련됨을 보고하였다(김청송, 2009; 여종일, 2025; 

정혜원, 박소영, 2020; Rothwell & Davoodi, 2024: Trahan et al., 2021; Walsh et al., 2024; Wasif & McAuley, 

2024).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주로 횡단 
자료에 기반해 특정 시점의 행복 수준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행복감의 발달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의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 평균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김윤희, 김현숙, 2016; 양수연, 오인수, 2023; 최미원, 이재신, 2018; Babarović et 

al, 2025; Marquez et al., 2024). 아동·청소년의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평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면, 성별, 그릿,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 학교생활, 신체적 건강 및 외모 등의 요인이 
제시되었다(김윤희, 김현숙, 2016; 양수연, 오인수, 2023; 최미원, 이재신, 2018; Babarović et al, 2025; Marquez 

et al., 2024). 이러한 선행연구는 집단 수준에서의 전반적인 발달 경향을 파악하고,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평균 변화 추이를 살펴보므로 개인 간 이질적인 발달 경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잠재계층성장분석과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행복감 변화 궤적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발달 경로를 탐색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김시현, 2022; 김안나, 김효진, 2018; 이영주, 김시형, 

2025; Li et al., 2024; Xu et al., 2022). 이들 연구는 아동·청소년기의 행복감이 단일한 발달 궤적이 아닌, 서로 
다른 초기 수준과 변화 양상을 지닌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됨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행복감 또는 삶의 만족도 궤적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초기 높은 행복
감을 보이며 시간이 지나도 안정되는 집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집단, 혹은 소수의 상승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안나, 김효진, 2018; 김연, 2024; Park, 2022; Xu et al., 2022). 한편, 

발달단계상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궤적을 탐색한 중국의 연구
에서는 고수준에서 증가하는 집단(53.3%), 중수준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집단(39.7%), 저수준에서 급격히 하락
하는 집단(7%)으로 분류되었다(Li et al., 2024).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행복감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낮은 편임을 고려할 때, 특히 행복감 감소의 취약 시기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복감의 변화 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행복감,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 안녕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도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는 김안나, 김효진
(2018), Prak(2022), Xu 외(2022)의 연구가 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
을 살펴본 김안나와 김효진(2018)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학업성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 삶의 만족도 고수준 하강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Park(2022)의 연구
에서는 주관적 성취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고수준-감소 집단과 중수준-유지 집단에 속했으며, 학교적응이 
높을수록 중수준-유지집단과 저수준-증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Xu 외(2022)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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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6개월 간격으로 4회 조사하였는데, 가족 역기능이 심할수록 삶의 만족도의 감소형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교에서의 기본심리적 욕구 충족 수준이 높을수록 고수준-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
다. 또한 성격특성 중 신경증 수준이 높을수록 저수준-증가형과 고수준-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Xu et 

al., 2022).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까지의 행복감 변화 궤적을 살펴본 김연(2024)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건강상태와 자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고수준 유지형 집단에 속할 가능
성이 증가했다. 아울러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변화 궤적을 탐색한 Li 외(2024)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중수준-감소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부모가 더 많이 학업에 관여할수록 고수준-증가집단
에 속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부모의 학업 압박이 심할수록 저수준-감소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Li 

et al., 2024). 이상으로 청소년의 행복감 및 주관적 만족의 변화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자존감이나 
자아개념, 성격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 양육태도나 가족기능과 같은 가족 요인, 그리고 학업성적이나 학교적응
과 같은 학교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행복감 궤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은 주로 회귀분석에 의존해 
왔다(김시현, 2022; 김안나, 김효진, 2018; 김연, 2024; 이영주, 김시형, 2025; Li et al., 2024; Park, 2022; Xu 

et al., 2022). 회귀분석은 해석의 명확성과 통계적 검증이라는 장점을 지니지만, 다수의 예측 변인을 동시에 고려
하거나 비선형적 관계를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복합적이고 비선형적인 예측 구조를 탐색하려는 연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다(고은경, 

2020; Chen et al., 2024). 국내외에서는 변화 궤적 분석과 머신러닝을 결합하여 주요 예측 변인을 탐색한 연구들
이 아동·청소년의 학업, 정신건강, 위험행동 영역에서 점차 축적되고 있다(고은경, 전효정, 2020; 이재윤, 박지수, 

2022; Van Lissa et al., 2023; Xiang et al., 2022). 그러나 초기 청소년기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궤적을 대상으로 
이러한 접근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 변화 궤적을 규명하고, 

서로 다른 행복감 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변인을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국 단위 종단자료인 한국아동패널 12차–15차 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감 변화 궤적을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을 통해 이질적인 발달 궤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주로 집단 평균 수준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개인 간 다양한 변화 경로를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행복감 
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회귀분석이 지니는 선형적 가정과 
변수 간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 다차원적이고 비선형적인 예측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 발달에 대한 이질적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고, 향후 예방 
및 개입 전략 수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초기 청소년기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궤적은 어떠한 잠재집단으로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머신러닝 기반 예측모델의 성능은 어떠하며, 행복감 변화 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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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아동의 성장 발달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기 위해 국가 수준
에서 종단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08년생 출생아로 2019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2022년에는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동이며,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한국아동패널 12-15차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2차부터 15차까지의 
자료에서 종속변수인 아동의 행복감에 모두 응답한 117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12차에 참여한 
1412명 중 4번 모두 참여한 아동은 1178명(83.5%), 3번 참여한 아동은 138명(9.8%), 2번 참여한 아동은 91명
(6.4%)이었다.

2.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전반적 행복감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 변화궤적 분석을 위해 매년 측정되고 있는 MillenniumCohort Study (MCS)의 행복감 
척도 결과를 사용하였다. 전반적 행복감 척도는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1점)’부터 ‘매우 행복해요(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아동의 삶의 주요 
영역 전반에 대한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이)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이)는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 생각하면 어떠니?’, ‘○○(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니?’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아동의 행복감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12차를 
기준으로 .76, 13차 .78, 14차 .75, 15차 .78이었다.

나. 예측변수

초기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의 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변수로 기저선(12차)에서 측정한 변인들 중의 110

개를 머신러닝 기반 모델 구축을 위한 잠재적인 예측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변수는 부모와 아동이 설문을 통해 
응답한 것으로, 영역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특성, 2) 일상생활 특성, 3) 신체 및 건강 특성, 4) 인지 밎 언어발달 영역 특성, 5) 사회 및 정서발달 
영역 특성, 6) 부모특성이 있다. 이를 정리한 것은 <표 1>과 같다.

변인 구분 변인명

인구학적 특성

아동 성별, 아동 연령, 부모 연령, 부모 최종학력, 자녀 수, 총 가구원 수, 아동의 출생 순위, 아동이 지각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지, 가구 소득, 취업 모 근로 소득 및 예년 대비 근로 소득 증가율, 아동에 
대한 교육 비용, 아동에 대한 돌봄 및 양육 비용, 용돈 지급 여부, 용돈 지급액, 보호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일상생활 특성 독서량, 시간사용 만족도, 아동의 주중 및 주말 수면시간, 가족과의 식사 횟수,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표 1. 전반적 행복감 예측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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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분석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과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을 적용하여 초기 청소년기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궤적
을 유형화하였다. 초기 청소년기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기 위해 LCGA와 GMM을 모두 추정하였
다. 두 모형은 모형 적합도, 분류의 명확성,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결측치에 
대해서는 Little의 완전무작위누락검정(MCAR)을 실시하였으며, MCAR 가정을 충족하여 기대–최적화(expectation

–maximization, EM) 방법으로 결측치를 처리하였다. 잠재집단 수 결정에는 AIC, BIC, 조정 BIC, 표본크기 보정 
BIC와 같은 정보기준 지표와 엔트로피를 활용하였으며, Lo-Mendell-Rubin 우도비 검정(LMR-LRT)과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정(BLRT)을 통해 집단 수의 통계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각 잠재집단의 사례 비율과 해석 가능성
을 함께 고려하였다. 모든 잠재성장분류 분석은 Mplus 5.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저선(12차) 시점의 예측 변인을 활용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행복감 변화 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을 탐색하였다. 먼저, 행복감 변화 궤적 유형을 예측하기 위해 기저선(12차) 시점의 
개인 및 환경 변인을 예측 변수로 투입하여 머신러닝 기반 분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 중간 
수준의 행복감 궤적을 기준 집단으로 설정하여 이진 분류 문제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원-핫 인코딩
을 통해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수치형 변수는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결측률이 20% 이상인 변수는 분석에
서 제외하였으며, 전체 표본은 층화 무작위 방식으로 훈련 자료(80%)와 검증 자료(20%)로 분할하였다.

머신러닝 모델로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 랜덤포레스트, XGBoost, 다층 퍼셉트론(MLP)을 적용하였다. 모델 성능 
평가는 ROC-AUC를 주요 지표로 하였으며, 정확도, 균형 정확도, F1 점수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예측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을 최종 예측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최종 모델을 기반으로 변수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여 행복감 변화 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데 기여도가 
높은 주요 변인을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예측 결과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시각화하였다. 머신러닝 분석은 
Python 환경에서 scikit-learn과 xgboost 패키지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변인 구분 변인명
시간, 반려동물 여부, 아동 개별 방 여부, 미디어 이용 시간, 미디어 이용 정도, 악기연주 여부, 스포츠경험 
여부, 실내 신체활동, 실외 신체활동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적 자아상, 주관적 건강 상태, 2차 성징 여부, 아동 BMI

인지 및 언어발달 
특성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부모 감독, 학업수행능력, 학업동기(AMT)

사회 및 정서발달 
특성

아동 성취압력,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자율성, 학업스트레스, 학교적응, 아동학대 피해, 
미래에 대한 인식,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 부담감, 친구 수, 친구 수 성비, 이성관계, 학교폭력 피해, 
사이버 폭력 피해, 비속어 사용, 미래 희망 모습, 교사·아동 관계, 아동 전학 여부, 결석 여부,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친구 수, 성격(NEO), 문제행동(TRF), 문제행동(CBCL), 모 평정 아동 미디어 기기 중독

부모 특성
부모 동거 여부, 부모의 장애 유무 및 정도, 부모 결혼만족도, 부모 우울, 부모 주관적 행복감, 부모 
학교생활 관심 정도, 부모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 삶의 만족도, 부모 주관적 건강 상태, 부모 취/학업 상태, 
모 재직상태, 모 근무시간, 모 일자리 만족도, 부모 결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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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잠재계층성장분석

초기 청소년기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궤적을 유형화하기 위해 1개부터 5개까지의 잠재집단을 가정한 잠재계층성
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와 분류의 명확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였다, AIC, BIC, 조정 BIC 값은 
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Lo-Mendell-Rubin 우도비 검정(LMR-LRT)은 3개 집단 모형까
지 유의하였고 4개 집단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p=.415). 또한 엔트로피 값은 3개 집단 모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0.73), 최소 집단의 사례 수 역시 3개 집단 모형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3개 잠재집단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동일한 자료에 대해 성장혼합모
형을 추가로 추정한 결과, 모형 적합도와 분류 신뢰도 측면에서 잠재계층성장분석보다 우수한 해를 제공하지 못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석 가능성과 분류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 결과를 최종적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에서 도출된 3개 집단에 대해 초기 수준과 변화 양상에 따라 각각 ‘고수준-완만감소형(27.1%, n=374)’, 

‘중간수준-평균감소형(59.4%, n=839)’, ‘저수준-빠른감소형(14.1%, n=199)’으로 명명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표 2>

에, 각 잠재집단의 변화 궤적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전반적 행복감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계층수 AIC BIC Adjusted
BIC LMR-LRT BLRT Entropy 최소 집단 

사례 수
1 25834.85 25882.12 25853.53

2 26337.31 26384.57 26356.00 <0.001 <0.001 0.67 571

3 25966.82 26029.85 25991.73 <0.001 <0.001 0.73 199

4 25894.72 25973.52 25925.87 0.415 <0.001 0.73 43

5 25845.05 25930.60 25882.42 0.015 <0.001 0.70 32

주.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MR-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BLA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표 2.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 잠재계층성장분석의 적합도 지수 및 분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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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머신러닝 모델별 성능 비교

 
먼저 고수준-완만감소형과 중간수준-평균감소형을 구분하는 분석에서, 정확도는 랜덤포레스트(.76)가 가장 높

았으며, XGBoost(.71), MLP(.66), 로지스틱 회귀(.60) 순으로 나타났다. 균형 정확도는 랜덤포레스트와 MLP가 
각각 .66으로 가장 높았으며, F1 점수 역시 랜덤포레스트(.74)가 가장 우수하였다. ROC-AUC는 랜덤포레스트가 
.7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MLP(.73), XGBoost(.72), 로지스틱 회귀(.72)가 뒤를 이었다. 해당 ROC 곡선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중간수준–평균감소형과 저수준–빠른감소형을 구분하는 분석에서는 정확도가 XGBoost(.82)와 랜덤포레스트
(.8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1 점수 역시 XGBoost(.80)가 가장 우수하였다. ROC-AUC는 랜덤포레스트가 
.79로 가장 높았고, XGBoost(.74), MLP(.70), 로지스틱 회귀(.67)가 뒤를 이었다(그림 3). 전반적인 성능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랜덤포레스트 모델이 두 비교 모두에서 안정적인 예측 성능을 보여 최종 예측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비교 Metrics 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 XGBoost MLP

2 VS 1

Accuracy  .60 (± .03)  .76 (± .02)  .71 (± .01)  .66 (± .05)

Balanced
Accuracy

 .64 (± .03)  .66 (± .03)  .65 (± .02)  .66 (± .02)

F1-Score  .61 (± .03)  .74 (± .03)  .71 (± .02)  .66 (± .05)

AUC  .72 (± .02)  .78 (± .02)  .72 (± .03)  .73 (± .02)

2 VS 3

Accuracy  .63 (± .02) . 81 (± .01)  .82 (± .02)  .61 (± .12)

Balanced
Accuracy

 .64 (± .06)  .53 (± .01)  .65 (± .03)  .64 (± .04)

F1-Score  .67 (± .02)  .74 (± .01)  .80 (± .02)  .64 (± .12)

AUC  .67 (± .07)  .79 (± .06)  .74 (± .04)  .70 (± .02)

주. 1=고수준-완만감소형; 2=중간수준-평균감소형; 3=저수준-빠른감소형; XGBoost=extreme gradient boosting; MLP=multilayer 
perceptron; AUC=area under the ROC curve.

기저선(12차) 시점의 110개 예측변인을 활용하여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 잠재집단 분류를 예측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 랜덤포레스트, XGBoost, MLP 모델을 구축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모델별 성능은 <표 3>과 
같다.

표 3. 머신러닝 모델별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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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반적 행복감 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

최종 선정된 랜덤포레스트 모델을 기반으로 변수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여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감 변화 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을 도출하였으며, SHAP 분석을 통해 상위 30개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시각화하였다. 

SHAP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그림 5]와 같다.

그림 2. 고수준-완만감소형 대 중간수준-평균감소형 ROC 커브 

그림 3. 중간수준-평균감소형 대 저수준-빠른감소형 ROC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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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수준-완만감소형 대 중간수준-평균감소형 변수중요도

 고수준-완만감소형과 중간수준-평균감소형을 구분하는 데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인 변수는 아동의 미래 희망 
모습이었으며, 그 뒤로는 이성관계 여부, 미래에 대한 인식, 부의 장애 유무 및 정도, 내재화 문제 점수(CBCL), 

총 문제행동 점수(CBCL)가 뒤를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그림 4). 또한 학업적 실패 내성(AMT), 

학업적 자기 효능감(AMT), 외향성(NEO), 성실성, 신경증, 친화성, 개방성과 같은 아동의 성격 특성과 보호자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용돈 지급액, 가구 소득, 출생순위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 역시 주요 예측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그밖에 주요 예측 변인으로는 모 결혼 상태, 하루 중 성인 없이 있는 시간, 실내외 신체활동, 아동에 
대한 돌봄/양육비용, 아동에 대한 교육비용, 모의 주관적 행복감, 모의 우울, SNS 미디어 이용 정도 등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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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간수준-평균감소형 대 저수준-빠른감소형 변수중요도

 중간수준–평균감소형과 저수준–빠른감소형을 구분하는 분석에서는 아동의 이성관계 여부가 가장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또래 관계 특성(친구 수 및 성비), 학습에 대한 부모 참여, 부의 주관적 행복감, 

부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가 뒤를 이었다(그림 5). 아동의 미래희망모습 및 미래에 대한 인식 또한 
주요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는 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결혼상태와 장애 유무 및 정도와 같은 모 관련 
특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AMT), 총 문제행동(CBCL), 신경증, 성실성, 친화성 등과 같은 아동의 성격적 특성이 
주요 예측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성인 없이 혼자 있는 시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개별 방 여부 등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자원도 주요 예측 변인이었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또래 및 가족 환경 요인이 
행복감 변화 궤적 유형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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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반적 행복감의 변화 양상을 규명하고, 변화 궤적 유형을 예측하
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패널의 12차부터 15차까지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행복감 변화의 이질적인 유형을 도출하고, 머신러닝 기법에 기반하여 궤적 유형을 예측
하는 우수한 모델을 적용하여 다양한 환경적, 개인적 변인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초기 청소년의 전반적 행복감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집단이 도출되었다. 집단은 행복감 수준이 높게 시작하여 완만하게 감소하는 고수준-완만감소형
(27.1%), 중간 수준에서 평균속도로 감소하는 중간수준-평균감소형(59.4%), 그리고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급격
히 감소하는 저수준-빠른 감소형(14.1%)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주목할 점은 모든 집단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행복감이 감소하는 공통 경향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학년
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평균이 감소한다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부합한다(김윤희, 김현숙, 

2016; 양수연, 오인수, 2023; 최미원, 이재신, 2018; Babarović et al, 2025; Marquez et al., 2024). 이러한 전반적
인 행복감의 감소 추세는 이 시기에 학업적 부담의 가중, 신경생물학적 변화, 발달 단계 전환에서 경험하는 심리·

사회적 요구 증가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Babarović et al., 2025; Goldbeck et al., 2007). 아울러 청소년기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자각하고 또래와의 비교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므로, 사회적 비교로 현재 자신의 행복감을 
더 낮게 평가하게 되는 것과 관련될 수도 있다(Babarović et al., 2025).

한편, 본 연구와 달리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행복감의 증가 또는 안정적 유지 궤적도 보고된 바 있다(김시현, 

2022; 김연, 2024; 이영주, 김시형, 2025; Li et al., 2024). 이러한 차이는 우선, 연구대상의 발달 단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했으나, 앞선 연구
들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의 아동기(김시현, 2022), 만 17세에서 24세에 이르는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김연, 2024; 이영주, 김시형, 2025)를 대상으로 했다. 발달단계별로 행복감 변화 경로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연구에서도 시사되는데, 예컨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락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감소 폭이 둔화되고 이후 다시 회복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이순성, 2010; 정윤화 외, 2018). 

그러나,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국 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수준에서 시작하여 오히려 
증가하는 집단이 전체의 과반(53.3%)을 차지하였다(Li et al., 2024). 나머지 저수준 빠른 감소형의 비율도 중국은 
7% 정도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14.1%로 두 배에 이른다. 이는 동일한 초기 청소년기라고 하더라도 문화적, 

환경적 맥락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 및 행복감의 변화궤적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비교에서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보고되어 왔으며,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학업부담, 성취중심의 학교 문화, 경쟁적인 평가구조가 본격화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환경은 초기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행복감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
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분류된 저수준-빠른감소형 집단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은 특히, 중요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이 집단은 초기 행복감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이후 감소 속도 또한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리사회적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집단의 양상을 단순히 발달과정
의 일부로 간주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적응곤란과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인식하고 적절한 
조기선별과 개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기반 정서·행동 선별검사 등 비교적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계는 주로 우울, 불안, 행동문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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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적 증상의 수준을 중심으로 위험군을 선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임상증상과
는 별개로 주관적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자원이 낮고 빠르게 감소하는 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이 장기적으로 
취약한 발달 경로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존의 병리 중심 선별체계에 더해, 학생의 웰빙 수준과 
그 변화 양상에 주목하는 예방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이후 개입’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웰빙의 저하를 조기에 포착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편적·선별적 예방 전략이 강화되
어야 한다. 아울러, 개인 수준의 개입을 넘어, 과도한 경쟁과 성취 중심의 교육 환경을 완화하고 학생의 정서적 
안녕과 삶의 만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서 행복감 궤적 집단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한 결과, 랜덤포레스
트(Random Forest) 모델이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였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감 변화가 개인 특성, 

가족 환경, 또래 관계, 미래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변수 간의 비선형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유연하게 포착할 수 있는 앙상블 학습 기법이 보다 적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각 예측 변인의 독립적인 효과와 선형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그 영향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발달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XGBoost나 MLP와 같은 모델은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지만, 비교적 많은 매개변수 
조정과 데이터 구조에 대한 민감성이 요구되어 사회과학 자료에서는 예측 성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비해 랜덤포레스트는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예측 경로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작동
하므로, 특정 변수나 패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요인의 누적적 영향을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Hicks et al., 2022; LeDell et al., 2016). 이러한 특성은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감 변화와 같이 복잡하고 
이질적인 발달 현상을 탐색하는 데 특히 유용한 장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통적인 회귀모형이 선형성과 독립성 가정을 전제로 하는 반면, 랜덤포레스트는 이러한 가정에 덜 의존하면서 
다수의 예측 변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청소년기의 복합적인 행복감 변화 과정을 탐색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예측 성능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개인의 발달 궤적이나 
심리적 위험군을 사전에 분류하는 연구에서 보고된 수준과 유사한 범위이나(고은경, 2020; Chen et al., 2025; 

Ndikumana et al., 2025), 이러한 결과는 머신러닝 모델을 정밀한 개인 예측 도구라기보다는 확률적 선별 도구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을 시사한다. 즉, 머신러닝 모델은 개별 청소년의 행복 수준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행복감 감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을 조기에 식별하고 추가적인 관찰이나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서 랜덤포레스트 모델에 대한 SHAP 분석을 통해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감 변화 궤적을 
분류하는 데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기여한 변인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예측 변인들은 특정 
단일 요인이라기보다, 개인 특성, 가족 환경, 또래 관계, 일상생활 및 미래 인식과 같은 다차원적 영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변인들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인식과 같은 인지적 요인,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용돈 지급액, 개별 방 여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자원 수준, 부모의 결혼 상태나, 장애유무, 우울이나 양육스트
레스, 주관적 행복감과 같은 부모의 특성 요인, 그리고 이성관계 여부, 친구 수와 같은 사회적 관계 요인 등이었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행복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궤를 같이한다(김승진 외, 2016; 임선아, 2018; 

임은숙, 정민자, 2023; Levin et al., 2012; Markus & Nurius, 1986; Țepordei et al., 2023). 

또한 하루 중 혼자 보내는 시간의 길이나, 신체활동 시간과 같은 일상생활 패턴도 행복감 궤적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나 신체활동이 청소년의 행복감 및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김태균, 2024; 심현숙, 박경빈, 2021). 성격특성 및 문제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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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인적 특성 역시 행복감 궤적의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복감의 연관성
을 재확인 해주었다(성경주, 이연수, 2018; 정일진 외, 2014).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미래 관련 변인인 미래희망모습과 미래에 대한 인식이 
행복 궤적을 분류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미래 관련 변인은 성격 특성과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 
특성에 비해 상황적·교육적 개입을 통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초기 청소년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희망하는지에 따라 행복 궤적에서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가능한 자아
(Possible selves) 이론(Markus & Nurius, 1986)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가능한 자아는 개인이 상상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으로, 현재의 정서와 행동을 조직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Markus & Nurius, 

1986; Oyserman et al., 2006). 즉, 미래에 대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자기상이 형성될수록 현재의 정서 상태인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이 미래에 희망하는 모습인 ‘돈을 잘 버는 사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 ‘일보다 취미/여가를 즐기는 사람’ 등의 가능한 자아가 현재 정서 상태인 전반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 역시 행복 궤적을 분류하는 데 있어 중요도가 높은 변수로 나타나, 아동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행복감이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Eryılmaz, 2011)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 행복감을 고수준-완만감소형과 중간수준-평균감소형으로 분류하는 주요 변인으로 NEO 점수와 같은 성격 
특성 변인보다 미래 희망 모습이나 미래에 대한 인식과 같은 미래 관련 변인의 중요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성격 특성 변인보다(Steel et al., 2008) 미래 관련 변인이 행복감 궤적을 
분류하는 데 더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감 변화 궤적이 고정된 개인 특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환경적 조건과 인식의 
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스스로 
의미 있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돕는 경험은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감 저하를 완충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과 학교는 단기적인 성취나 성적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서적·교육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Oyserman 등(2006)은 학업 성취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으로 성공한 
미래 내 모습 즉, 학업적 가능한 자아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행동전략까지 연결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실시하
였으며, 그 결과 자기조절 행동의 증가, 학업 성취도 향상, 우울 위험 감소의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가능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머신러닝 기반 예측변인 탐색 결과는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감 변화 궤적 유형이 특정한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여러 환경적 심리적 조건이 누적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교육적 개입을 설계할 때, 단일 요인 중심의 개입을 
넘어 다층적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SHAP 분석이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각 변수가 분류 결과에 기여한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지만, 변수의 인과적 효과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
하는 분석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 역시 잠정적이고 탐색적인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인과적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전반적 행복감의 변화 양상을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이 시기의 행복감 발달이 단일한 평균 
감소 경로가 아니라 초기 수준과 감소 속도에 따라 구분되는 이질적인 발달 궤적으로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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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초기 행복감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빠른 감소가 나타났다는 점은, 초기 청소년기 내에서도 행복감 
저하 위험이 차별적으로 분포함을 보여준다.

둘째,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도출된 행복감 궤적 집단을 예측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고, 여러 
모델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랜덤포레스트 모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측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의 행복감 변화가 개인·가족·또래·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비선형적 
관계를 유연하게 포착할 수 있는 분석 접근의 유용성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개인 성격 특성이나 가족·또래 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재확인하
는 한편,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미래 희망 모습과 미래 인식과 같은 미래 지향적 변인이 행복감 변화 궤적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맥락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은 비교적 변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초기 청소년기 행복감 증진을 위한 예방적·교육적 개입을 설계하는 데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단위 종단 패널 자료를 활용한 
비교적 대규모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에 활용된 표본 수에 비해 예측 변인의 수가 많아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성능을 우수한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은 예측 정확도의 극대화에 
있기보다, 다양한 예측변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머신러닝의 장점을 살려 활용하여 청소년기의 행복감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탐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전에 변수를 축소하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의미 있는 변인을 폭넓게 포함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거나, 변수 
축소 및 선별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랜덤포레스트, XGBoost, MLP 등 비교적 대표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중심으
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비선형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는 SVM(Support Vector 

Machine)이나, 종단적 변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시계열 딥러닝 모델인 LSTM(Long Short-Term Memory)이나 
GRU(Gated Recurrent Unit) 등을 추가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SHAP 분석을 통해 행복감 궤적 분류에 기여한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하였으나, 각 
변인이 행복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과 크기를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반 분석을 통해 주요 예측 변인을 선별한 뒤, GAM(Generalized Additive Model)과 같이 
해석 가능성이 높은 통계적 모형을 병행하여 적용함으로써, 예측력과 해석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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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latent subtypes of happiness trajectories during 

early adolescence and to explore key predictors of trajectory membership using 

machine learning approaches. Data were drawn from Waves 12 to 15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corresponding to grades 5 through 

8.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 was conducted to identify distinct 

trajectories of happiness over time. Baseline individual, family, peer, 

environmental, and future-oriented variables were then used to develop machine 

learning models predicting trajectory membership. Multiple models were 

compared, and SHAP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analysis was applied to 

the best-performing model to exa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predictors. 

Three distinct happiness trajectories were identified: a high-level slow-decline 

group, a mid-level average-decline group, and a low-level rapid-decline group. 

Among the machine learning models, the Random Forest demonstrated the most 

stable predictive performance. SHAP analysis indicated that multidimensional 

factors contributed to classifying different happiness trajectories. The findings 

suggest that changes in overall happiness during early adolescence can be 

characterized by distinct latent trajectories with different initial levels and rates 

of decline. Furthermore, the use of machine learning models allowed for a more 

flexible prediction of happiness trajectories by accounting for the combined 

influence of individual, family, peer, environmental, and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about the future.

Keywords: Early Adolescence, Trajectories in Happiness,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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